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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린 대학교 요츠야 캠퍼스 회의장
이번 포럼은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동북아시아 전략의 재구축"이라는 주제로, 10월 1일(토) 오비린 대학교 요츠야 캠퍼스 회의장에서 동북아시아 연구 교류 네트워크의 주최, 오비린 대학 동북아시아 종합 연구소의 공동 개최, 일반 사단 법인 도쿄 클럽의 조성을 받아 개최되었다. 

카와니시 시게타다(川西重忠) 오비린 대학 동북아시아 종합 연구소 소장의 사회 하에, 동북아시아 연구 교류 네트워크 대표 간사 타니구치 마코토(谷口誠) 와 오비린 대학교 총장 사토 도요시(佐藤東洋士) 가 개회 인사를 하였다.

제1부에서는 「동북아시아 전략의 재구축 - "미래" 에서 해결할 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평화 공헌 센터 이사장 니시하라 하루오(西原春夫) , 「중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을 제목으로 중국 대사관 쒜 짼(薛剣) 공사 참사관, 『중국 · ASEAN: 아시아 국제생산 네트워크의 신기축과 「서방 확대」 - 동북아시아는 어떻게 신흥 아시아에 대응하여야 할까 -』을 제목으로 후쿠이 현립 대학교 창 신(唱新)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였다.

제2부 패널 디스커션은 오사카 경제 법학 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연구 센터 코마키 테루오(小牧輝夫) 객원 교수의 사회 하에 진행되었다.

제1세션 「경제」에서는 료 세이코(凌星光) 일중 과학 기술 문화 센터 이사장이 의장 역할을 담당, 요시다 스스무(吉田進) NEASE-Net부대표 간사가 문제 제기를 했으며, 테이쿄 대학교 이찬우(李燦雨) 강사, 토야마현 신세기 산업 기구 환　일본해 경제 교류 센터 후지노 후미아키(藤野文晤) 센터장이 보고하였다.

제2세션 「에너지·환경, 물류, 금융」에서는 베이징 외국어대학교 스기모토 카츠노리(杉本勝則) 객원 교수의 사회 하에, 일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협회 나카가와 쥬로(中川十郎) 회장이 문제 제기를 했으며, 타나카 히로시(田中弘) 환경 비즈니스 개발 이니셔티브 대표, 미츠하시 이쿠오(三橋郁雄) NPO동북아시아 수송 회랑 네트워크 부회장, 이시다 마모루(石田護) 지린대학교 중일 경제 공동 연구 중심 연구원이 보고하였다.

종합 세션「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동북아시아 전략의 재구축 - 각 지역 및 연구 기관의 동향과 제안 -」은 라운드 테이블 방식(NEASE-Net관련 연구 기관)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치바 야스히로(千葉康弘) NEASE-Net 부대표 간사와 사도토모 테츠(佐渡友哲) 니혼 대학교 교수가 담당, 강용범(姜龍範) 텐진 외국어대학교 교수 · 동북아시아 연구센터장이 기조 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오카 히로키(岡洋樹) 토호쿠 대학교 동북아시아 연구 센터장, 아라이 히로후미(新井洋史) 환일본해 경제 연구소 조사 부장, 스기야마 마사키(杉山正樹) 호쿠리쿠 환일본해 경제 교류 촉진 협의회 이사 · 경제 교류 부장, 후지노 후미아키(藤野文晤) 토야마현 신세기 산업 기구 환일본해 경제 교류 센터장, 가와니시 시게타다(川西重忠) 오비린 대학교 동북아시아 종합 연구소장, 시부야 유우(渋谷祐) 와세다 대학교 자원 전략 연구소 초빙 연구원이 보고하였다. 또 교토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 센터, 시마네 현립 대학교 동북아시아 지역 연구 센터와 홋카이 가쿠엔 대학교 동북아시아 연구 교류 센터에서 자료를 제공하였다.

총괄 코멘트는 후지모토 와키오(藤本和貴夫) 오사카 경제 법과 대학교 학장, NEASE-Net고문이 맡았다. 

제3부 폐막 부에서는  요시다 스스무(吉田進) NEASE-Net부대표 간사가 코뮤니케 발표를 했으며, 오카 히로키(岡洋樹) NEASE-Net부대표 간사가 폐회 인사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여러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면서도 하기 점에서 공통 인식을 갖게 되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을 둘러싼 미국, 영국의 러시아 제재, 시리아 내전 확대로 인한 난민 증가 및 그 구제를 둘러싼 분쟁, IS의 세력 확대, 프랑스, 벨기 등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 영국의 EU탈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트럼프-클린턴의 선거전, 금리 상승 기운의 고조, TPP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흐름이다. 아쉽게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 인식을 기초로 미래를 예측하고 역사의 큰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아시아 경제는 세계 경제의 견인력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실크 로드 기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이 제창하는 일대일로(一帯一路)·실크 로드 정책은 러시아, 몽골의 유라시아 정책에 합치하며, 독일을 비롯한 EU의 동아시아 정책과 결합할 수 있는 정책이다. 향후 아시아 지역 협력의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2015년말에 결성되었다. 이 1년간의 흐름을 보면 아세안+3과 아세안+6(RCEP)은 아세안의 움직임에 따르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은 AIIB 참가, 한중일 FTA조기 체결, 동북아시아 개발은행 설립 등을 포함한 주변 국가과의 평화 · 친선과 협력을 추진하는 외교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북한의 제5차 핵 실험 이후 UN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가 연속하여 강화되었다. 최근 수년에 걸쳐, 북한에 대한 한미 군사 훈련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압력을 가하려는 한미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맞섰다. 그러나 북한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의 평화 조약 체결이다.
중국은 6자회담을 제안하였고, 북한의 무조건 참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학술 회의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2016.6.22. 미·중 연구 기관 주최)에서 북한 대표는 「6자화담은 죽었다」는 발언도 했다. 문제는 미국이,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서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주장하는 점이다.
현 상태대로 사태가 진행되면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게 되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크다. 현 시점에서 평화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납치 피해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베 정권이 북한의 핵 개발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며, 납북자 송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다. 이는 중요한 지적으로, 일본과 북한의 대화는 현재 6자회담 이외에는 납치 문제 밖에 없다. 일본, 미국, 한국을 제외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북한과 국교를 가지고 있다. 일본도 지금이야말로 조일 평양 선언(2002.9.17)으로 돌아가,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각국은 에너지·자원 개발, 환경, 운수, 관광 분야에서 지정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호혜 관계를 돈독히 하고 각국의 발전 전략의 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일본, 중국, 한국은 많든 적든 러시아의 천연 가스, 석유, 석탄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계·설비, 식량·소비 물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무역·경제 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러시아는 선행 발전 지역, 경제 특구, 자유 항구 설치 등의 제도 개혁·시장 개방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본은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을 중요히 여기고, 러시아 극동에 본격 진출하며, 두만강 지역의 개발, 자루비노 항의 확장에 협력해야 한다.

또 아시아 스마트 그리드 구상이 동아시아 공동체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에너지 절약, 배출권 거래 제도의 상호 활용, 재생 에너지 개발, 새로운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의 도입과 나노 선진 기술의 활용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일본해(동해)에 면하는 일본의 각 지방은 대안의 중국 대륙, 한반도, 러시아 극동과 몽골로 연결되는 지정학적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해(동해)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위해 더욱 활용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태평양에 너무 의존해 온 일본은 이후 대안 국가와 지역적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도 균형 잡힌 형태가 되도록 노력해 왔으나 아직 뒤진 상태이다.
제10회 포럼에서는 도쿄를 시점, 종점으로 하는 구상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안을 하였다.
그것을 보강하면
(1) 일본해(동해) 연안 도시간의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2) 일본해(동해) 축을 재검토하고, 국토 개발 계획에 도입한다.

그 중에는 일본해(동해) 신칸센의 건설, 일미 항로·북극해 항로를 전제로 한 일본해(동해) 거점 항의 건설,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해로, 항공로의 충실·강화, 관광의 확대, 상대국 항만, 철도 건설에 대한 협조와 참여, 무역·투자 확대, 지적 협력, 인적 협력을 포함한다.

(3) 일러 평화 조약 체결은 일·러 경제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고, 일본 경제, 특히 홋카이도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상의 제안은 현재의 정세 하에서 한층 더 중요해져 온다.

제11회 포럼 & 국제 심포지엄은 성공적으로 폐막했다. 동북아시아 연구소 연구 교류 네트워크(NEASE-Net)는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데 있어, 이상의 내용을 일본의 아시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 제언을 실시하고, 행동하는 네트워크로서 아시아 경제의 발전,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향해 최대의 공헌을 하고자 한다. 또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이 지침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